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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의 활동은 

놀이인가, 노동인가?: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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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2030세대인 MZ세대 사이에서 현재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스타그

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이 놀이인지 노동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현재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7명의 인플루언서들을 1대1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들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

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은 분명히 노동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로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 내에서도 팔로워 숫자와 영향력에 

따라 활동을 인식하는 정도와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

막 셋째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불순한 의도 혹은 스팸성 DM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즉,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활동은 놀이보다는 노동

에 가까우며,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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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세계화 시대에 기술과 인터넷 그리고 정보의 발달은 스마트폰이라는 

최첨단 휴대용 PC를 만들어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이 주머니 안에 휴대용 PC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도래한 지도 몇 년이 

되었다. 4G를 뛰어넘어, 5G 시대에 도래한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상당한 

분량의 데이터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공유된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로 하나가 되게 

해주었고, SNS의 대중화를 일으켰다. 그중 2010년 10월 런칭한 ‘인스타

그램(Instagram)’은 점차 시장점유율을 확보해 기존에 국내 1위 SNS 

앱이었던 페이스북을 뛰어넘고 1위가 되었다(DMCREPORT, 2022).

특히, 지금의 20대∼30대인 MZ세대 내에서 인스타그램 점유율은 월

등히 높으며(이윤서 ․이지현, 2020), 인스타그램을 통해 패션, 뷰티, 여

행, 운동, 맛집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일상을 올리며 온 ․오프라

인 지인들과 소통한다. 또한, 최근 짧은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인스타그

램 릴스’의 등장으로 사진 위주의 SNS이던 인스타그램의 한계점을 보완

해주며, 입지를 굳히고 있다. 김화동(2020)에 따르면 현재 많은 소셜미디

어 서비스들이 코로나19 속 비대면 시대를 맞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인스타그램 이용이 다른 미디어들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

야기한다,

이처럼 인스타그램의 국내 영향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많은 팔로워

(follower)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영향력도 

함께 커졌다. 신은정, 이지윤, 이소영, 김수연 그리고 고애란(2019)의 

연구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에서 연예인에 버

금가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단순히 

팔로워만을 많이 보유한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협찬 광고, 리뷰 

이벤트, 모델, 공구(공동구매)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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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제품이나 음식을 받는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연예인

이나 공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별도의 직업이 있는 

일반인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인스타그램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내려져 있지 않다. 디지털 기술과 시대 흐름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크리에

이터의 노동에 관한 연구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광고 혹은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있는 반면에 이들의 인스타그램 내에서 

직접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이들의 활동이 ‘놀이인가? 노동인

가?’에 대한 정의나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의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응답을 분석하여 이들의 활동을 명확

히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인플루언서로서 인스타그램에서 활

동하는 것을 이들 스스로 놀이라 인식하는지 노동이라 인식하는지에 집

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활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 내용을 더욱 확장하여 추후 본 연구와 관련

된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넘어 페이스북, 틱톡,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밴드, 트위터와 같은 다양한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연구에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시대적 배경과 인스타그램 사용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되며,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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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었고,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쇼핑, 연락, 업무, 취미활동, 예매, 공부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SNS라는 플랫폼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대부분

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NS

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은 인플루언서라는 특정 집단

을 형성하게 되었다(정지현 ․이기성, 2020).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은 사

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강환국과 조이스(2017)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의 91.9%가 인스타그램이 활동하기에 최고의 플랫폼이라 이

야기하며, 인스타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을 말해주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시장이 확대되고(이성준, 2021), 

인스타그램 내에서 공동구매가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다(최원식 ․김영중, 

2021). 게다가 2019년 이후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플렉스

(Flex) 문화가 대학생들의 일상과 소비문화에 녹아들며(이정기 ․황우념, 

2021), 인플루언서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기업의 71%가 넘는 비율이 마케팅을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고 있으며(이병관 외, 2020), 인풀루언서 중 79%가 브랜드를 홍보

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수단으로 인스타그램을 선정했다(OMNICORE, 

2022).

2.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리케 데비르만, 베롤린 코베르헤 그리고 리스롯 허더즈(Marijke De 

Veirman, Veroline Cauberghe & Liselot Hudders, 2017)에 따르면 

팔로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스타그램 내에서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주며, 더욱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로 간주된다. 즉, 자신을 팔로워 하는 

수는 결국 호감도와 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스타그램 내에서 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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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서는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나노(Nano), 마이크로(Micro), 메크로

(Mecro), 메가(Mega)로 나눌 수 있다(모비인사이드, 2018). 여기서 마

이크로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1,000명 이상 10,000명 미만을 보유하며 

타인에게 영향력이 큰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나노 인플루언서보다는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메크로와 메가 

인플루언서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십만

의 팔로워를 보유하여 셀럽(celebrity)이거나, 유명인 혹은 전문직종에 

종사 중인 메크로 ․메가 인플루언서와 달리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비교

적 소통이 쉬워 팔로워들이 쉽게 친밀감을 느껴 팔로워들의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메크로 ․메가 인플루언서에 비해 광고비가 저렴하

고, 마케팅 효과가 높은 편이라 말할 수 있다(정지현 ․이기성, 2020).

이와 같은 이유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마케팅 업계에서도 주목하

고 있으며, 팔로워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장점과 특징으로 인해 타깃 광고

를 많이 의뢰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1,000명 이상

의 팔로워만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중 일반인과 유명

인의 사이에 위치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여, 이들의 인스타그램 활동은 이들에게 놀이로 인식되는지 노동으

로 인식되는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3. 플랫폼 속 디지털 무임 노동(Free Labor)과 창의 노동

노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생산 활동이며, 자본

주의에서는 노동을 사고 팔며 시장이 형성되었다(조대엽 ․이종선, 2021). 

이러한 노동은 어떤 형태로 지속되는가에 따라, 무엇을 생산하는가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노동의 정의하는 학자마다 의견도 

다양하며, 노동과 관련된 연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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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플랫폼 속에서 행해지는 디지털 무임 노동과 창의 노동에 집중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

그램 이용자임과 동시에 게시물과 스토리를 통해 가치 혹은 수익을 만들

고자 하는 집단이다. 이들의 일부는 게시물(피드) 혹은 스토리를 올리는 

것을 통해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이어 나가고, 또 일부는 

미래에 있음 직한 불확실한 대가를 기대하며 무임 노동(free labor)을 

지속하고 있다. 플랫폼과 디지털상에서 이용자들은 자유라는 개념 아래

에 가려져 그들의 참여가 노동으로 바뀌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무임 노동에 대한 논의는 사용자 참여 중심의 웹2.0 시대가 도래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Terranova, 2000; 

Scholz, 2012; Fuchs, 2014). 이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 없음과 상품화

하는 디지털 자본주의에 관해 이야기하며 비판한다.

이러한 무임 노동과정은 플랫폼 기업들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광석(2017)에 따르면 플랫폼 때문에, 현대인은 노동과 일상의 구분이 

되지 않으며, 플랫폼 경제가 일상생활의 고유한 경제영역을 무너뜨렸다

고 이야기한다. 또한, 김영선(2017)은 디지털의 발전은 우리 삶에 편의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노동시간의 연장, SNS 감옥과 같은 현상을 만들기

도 했다고 한다. 즉, SNS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무임 노동 외에도 플랫폼 이용자들의 활동에 관해 ’창의 노동’, ‘비물질 

노동’, ‘사회적 공장’과 같은 다양한 수식어들이 붙어있다(김영욱, 2018). 

특히 여기서 창의 노동은 헤스몬달프와 베이커(Hesmondhalgh & Baker, 

2011/2016)에 따르면 “문화 산업 속에서 존재하는 창의적인 노동”(16

쪽)이다. 인스타그램 내에서 인플루언서들 또한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물

을 올리고, 글을 쓰고, 댓글을 남기고, 해시태그를 입력하고, 짧은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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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도 일종의 창의 노동이라 말할 수 있다.

창의 노동은 단면만을 보았을 때는, 노동자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노동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의 파격적인 전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대다수는 미래가 불안정

하고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김예란, 2015). 특히, SNS와 같은 

플랫폼과 디지털 분야에서의 창의 노동은 자본주의 질서의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김예란, 2009; 이희은, 2014).

이처럼 플랫폼 기업의 등장과 함께 더욱 강화되고 확장된 무임 노동과 

디지털 안에서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모든 행위

를 포괄하는 창의 노동을 본 연구자는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들의 활동에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인플루언서들의 게시물과 스토리 

관리, 온라인 지인들과의 소통과 같은 모든 활동 또한 기본적으로 이용자

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확실한 대가가 없는 무임 노동이고, 그들의 활동은 

미래가 불안정하며 문화적 생산물을 가치로 바꾸려 하는 창의 노동의 

일종이기 때문이다(Hesmondhalgh & Baker, 2011/2016).

4. 선행연구 고찰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에도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이에 더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연구

도 적지 않은 편이지만, 앞선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마케팅 

혹은 이들의 이미지와 영향력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

보아도 정지현과 이기성(2019)은 기호학 분석을 통해 인스타그램 20대 

여성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휴먼 이미지 연구를 하였다. 또한, 박예

빈, 이예진, 조희정 그리고 김은실(2020)은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

언서와 팔로워 간의 상호작용성이 광고효과와 설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연구하였다. 또는 인스타그램 속 인플루언서의 자아 표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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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인플루언서들이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이미지에 관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박선경 ․김상훈, 2020). 이처럼 시대적 배경과 최근의 연구 

동향을 보아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관련하여 영향력 혹은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즉,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마케팅과 

소비자 구매 의도 쪽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이미지를 내세우고 유지하는지가 가장 많이 보이

는 연구 주제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들의 활동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고,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의 활동과 노동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영상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다룬 연구

는 찾아볼 수 있었다. 박진선(2020)은 “크리에이터들의 노동에는 창작자

로서 갖는 노동의 즐거움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과 MCN의 통제에서 

비롯된 불안정성이 공존하고 있었다.”(102쪽)고 이야기한다. 박진선에 

따르면 크리에이터들이 노동력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

하고 언젠가는 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희망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상황을 만들어 결국에는 스스로를 지치도록 만들었다

고 이야기한다. 즉, 크리에이터의 자유로운 노동 구조는 결국 자기 자신

을 착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인플루언서들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 절차

1. 연구 문제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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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범위도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마케팅, 광고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연구가 많이 있으면서 정작 이들의(인플루언서) 활동

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과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활동

을 지속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며, 이러한 것이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활동을 놀이와 노동 중 무엇으로 인식하는지도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연구 문제를 도출했다.

연구 문제 1: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연구 문제 2: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은 이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가?

연구 문제 3: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활동을 놀이와 

노동 중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자는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에 대해 깊게 

분석하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방법으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는 심층 인터뷰를 사용했다. 심층 인터

뷰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로써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연구

참여자의 태도나 표정, 감정과 행동을 포착하게 해준다(나미수, 2012).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본인들의 협찬, 광고, 

피드관리, 스토리관리 등과 같은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의 

활동이 스트레스, 놀이와 노동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고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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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기존에 연구자가 알고 지내던 인스타그램 마이

크로 인플루언서를 통해 타 인플루언서들을 소개받고 이어서, 계속 다른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받는 형식인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 활동 분야와 협찬 아이템이 최대한 겹치지 

않고, 팔로워 수가 다른, 총 7명의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할 때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한지 최소 6개월 이

상 된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일정 기간 이상 인플루언서 활동

을 지속한 사람이 더 명확하게 본인의 활동에 대해 고민해보고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5월 22일까지 진행되었고, 인터뷰 장소는 각 인터뷰이가 만나기로 원한 

장소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하였다. 단,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한 명의 인터뷰이는 대면 만남을 어려워하여 비대면 온라

인 화상통화를 이용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소요 시간은 약 1시

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었고, 인터뷰는 응답자들의 동의를 구해 

모두 녹취하였다. 이후 전사한 자료를 토대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심층 인터뷰 응답자 목록은 <표 1>과 같다.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하기 위

하여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을 기반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나갔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라포(rapport)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연구대상

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시작 전에 간단하게 서로에 대한 소개, 취미, 

관심사 등을 이야기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이어나갈 수 있도

록 하였다. 연구자는 크게 네 부분의 질문을 준비하였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된 계기가 무엇인가?” 

둘째,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한 점이 있다면?” 셋째,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생긴 고민이나 힘든 점이 있다면?” 넷째, “본인이 생각하는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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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활동은 어떠한가?” 위 질문들을 토대로 인

터뷰를 진행하였지만, 상황과 흐름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환하였고, 최대

한 연구대상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Ⅳ. 연구 결과

1. 인플루언서가 된 계기

인터뷰 대상자들이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된 계기는 크

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하나는 큰 계기 없이 자연스레 본인의 계정을 

관리하다 보니 점차 팔로워가 늘어나고 협찬과 광고가 들어온 케이스이

고, 다른 하나는 본인의 일상을 올리며 오프라인상의 지인들과 소통하는 

계정 이외에 맛집, 카페, 뷰티와 같은 특정 콘텐츠를 겨냥해서 해시태그

를 달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든 케이스이다. 후자 같은 경우는 협찬을 

<표 1> 심층 인터뷰 응답자 리스트

구분 성별 나이 팔로워 수
2021. 6. 17 기준 분야 직업 인터뷰 

날짜

A 여 22 1,567명 도서 대학생 05.04

B 여 22 1,666명 뷰티 대학생 05.05

C 여 26 2,901명 뷰티 대학원생 05.05

D 여 23 1,190명 맛집, 카페 대학생 05.13

E 여 23 1,483명 맛집, 카페 대학생 05.17

F 여 21 4,340명 소품, 뷰티 대학생 05.18

G 남 27 6,503명 패션 대학원생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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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공짜로 먹기 위해, 본 계정을 관리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등의 다양한 시작 동기가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점

은 인플루언서들이 첫 계정을 만들 때부터 인플루언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저도 제가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는 인스타 

찐친(오프라인 친구)으로 팔로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700명? 

800명 정도? 저도 제가 많은 줄 몰랐는데, 주변에서 찐친이 그 정도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서 더 늘려서 나도 인플루언서? 이런거 

돼서 협찬이나 받아볼까? 해서 유튜브 찾아보고 주변에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처럼 협찬받고 광고하고 그러고 있더라구요. 뭐 

처음에는 공짜로 책 읽고 싶어서 한거죠(웃음). (A)

인스타를 안 하다가 친구가 어디 협찬을 공짜로 받고 왔더라구요. ‘차홍’이나 

‘준오헤어’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머리가 30(30만원)이 넘잖아요. 그거를 

공짜로 하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해보라고 해서 시작을 

했죠. 사진 몇 장 올리며 지속적으로 해시태그를 다니깐 연락이(업체측에서) 

진짜 오더라구요. (B)

제가 원래 맛집투어? 카페투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쓰던 

본 계정에 그런 게시물을 되게 많이 올렸었는데, 댓글로 종종 음식과 관련된 

협찬이 들어오더라구요. 근데 저는 본 계(정)는 친구들과의 소통만을 위해 

쓰고 싶었어서 아예 맛집이랑 카페탐방을 전문으로 하는 계정을 만들었고, 

그걸 키우다 보니 이렇게 지금처럼 됐어요. 뭔가 막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사생활과 구분하고 싶어서 부계정에 맛집들을 올리며 이런저런 사람들과 

소통? 했는데 인플루언서가 된 거 같아요. (E) 

이처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시작한 계기는 다양하지만, 팔로워

가 늘어나는 어느 순간 주변 지인의 권유 혹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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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의해서 자연스레 인플루언서 계열에 진입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인플루언서가 된 계기에 대해 질문하던 중 한 인터뷰이로부터 흥미로운 

답변을 들었다. 그는 팔로워가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어느 날 DM(direct message)이 와서 봤는데 OO엔터테이먼트?라고 하더라

구요. 저도 그래서 엥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인플루언서들이나 크리에이터들

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소속사더라구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건 시간도 많이 뺏길 거 같고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냥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구나. 신기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죠. (G)

이와 같이 이제는 인플루언서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생

겨나며. 이들의 활동과 마케팅은 전문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있고, 영향력

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 인스타그램을 시작할 때는 

지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유명인들의 피드를 보기 위해서였지만 이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2.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활동을 지속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 중 절반 이상은 실제로는 서로 알지 

못하는 인스타그램 내의 온라인 친구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다 보니 

인스타그램 내에서 말하는 소통(댓글, 좋아요, 선팔 맞팔, 좋아요 반사 

등과 같은 인스타그램 내에서의 활동) 이라는 활동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팔로워 숫자가 감소한다. 따라서 인플루언서들은 어렵게 모은 팔로

워들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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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막 일주일에 몇 개의 게시물을 올려야 된다. 스토리 몇 개 올려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해시태그 진짜 열심히 달고, 좋아요 작업? 그거는 

여전히 열심히 하죠. 어쨌든 팔로워가 더 늘어야 협찬도 더 좋은 게 들어오고 

페이도 조금씩 받게 되고 그러니까요. 일단 이런 활동 꾸준히 안 하면 팔로워 

줄어드는 거 같긴 해요. (A)

저는 팔로워가 한 2,000명? 넘어갈 때? 기분은 좋았는데 막 강박관념?같은 

게 들더라구요. 아 겨우 이렇게 2,000명 넘겼는데 떨어지면 안되니깐 해시태

그도 더 열심히 달게 되고, 스토리는 무조건 하루에 하나 이상 올리려고 하고... 

(C)

일단 어느 음식점을 가건, 카페를 가건 먼저 무조건 인스타에 올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냥 그런거 신경 안쓰고 편하게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아까운 느낌? 기왕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왔는데, 이걸로 피드 하나 올려야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 본 느낌? 그런게 

커요 그래서 밥 먹고 카페가는 게 힐링이 되야 되는데, 어쩔때는 ‘일이 되는거 

같다.’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E)

이처럼 개인차가 조금 있지만,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를 잃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강박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준다. 

또한, 식사와 음료를 마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

램 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러

한 노력은 앞서 언급한 해시태그, 온라인 친구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피드 색감을 맞춘다고 해야 하나요? 요즘 뭐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인스타 

쓰는 사람들 많이 하는 거긴 한데 피드의 색감과 분위기를 통일해요. 그래야 

예뻐보이고 사람들이 제 피드 보러 왔을 때 “오 예쁘다!” 뭐 이런 생각할 

것 같고 저도 예쁜 피드 가면 오 예쁘다 하면서 팔로잉하고 오거든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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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조금 올리고 싶지 않은? 사진 올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웃음). 인스타도 스펙이잖아요. 팔로워 

유지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일? 능력? 이라고 생각해서 피드 감성 맞추려고 

일부로 올리는 사진도 있고, 지금 올리면 분위기에 안 맞아서 좀 나중에 올리는 

사진도 있고... (중략) 일단 팔로워 유지에는 피드 감성도 되게 중요해서 저는 

팔로워가 늘면 늘수록 더 신경쓰는 편이에요. (D) 

인스타그램 계정 메인 화면에 드러나는 피드는 누군가 자신의 계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은 분위기, 색감, 

감성 등을 꾸준히 유지하고 통일하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사진 선

별, 색감 맞추기 등은 생각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인플루언서 개인

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으로 묘사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는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내에서 팔로워 

유지를 위해, 즉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다양한 활동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 대부분이 온라인만을 통해 맺어

진 대부분 서로 한 번도 대면해본 적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는 오프라

인 관계에 비해 훨씬 결속력이 약하며, 끊어내기도 쉽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라인 팔로워는 꾸준한 관리가 없으면 증가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은 몇몇은 강박감을 가질 정도

로 매일매일 게시물과 스토리를 업로드하고, 소통이라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단순 취미활동 즉, 놀이만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팔로워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부담감과 강박감을 더 느낀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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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은 이들에게 어

떤 스트레스를 주는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그들의 활동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여 이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관한 대답은 

인플루언서마다 가지각색이었지만,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이들이 영향력

이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이고, 팔로워 숫자가 많아 SNS상에 노출빈

도가 높았기 때문임을 찾았다. 유명해질수록,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죠. (인플루언서 활동)처음에는 그런 스트레스보다 그냥 

협찬도 들어오고, 제품도 공짜로 받고, 무료체험도 하고 그러니깐 그냥 그게 

신기해서 힘든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되고, 팔로워도 점점 늘고 

그러니깐 이상한? 사람들이 DM이 종종 와요. 뭐 만남을 목적으로 라던지, 

광고하려는 회사인척 왔는데 사실 관심있어서 연락했다던지, 아니면 제 사진

을 도용한다던지?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어쨌든 제 사진이 여기저기 많이 뿌려

졌잖아요. 그걸 보고 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해 이런게 좀 많아져서 

짜증도 나고 신경도 쓰이죠. 괜히 기분도 나쁘고. (C)

불필요한 DM이 자주 오는데 그게 왔을 때 정신적인 영향에 안 좋게 느껴지

고... (중략) 댓글이 달릴 때 귀찮아요. 일일이 다 쳐줘야 되니까. 누구 하나 

댓글 올려서 친한 애여서 달았어요 근데 밑에 댓글이 여러 개가 또 달리잖아

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많이 달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개? 이상 

달리면 안 친해도 달아줘야 되니까 그게 되게 귀찮더라구요. 음 또 제품을 

받아도 찍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게 글을 써줘야 

된다는 거짓된 마음? 양심의 가책?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거 같아요. (B)

제가 팔로워가 1,000명 넘은 거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상

한 DM은 계속 와요.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게 그냥 무시하고 차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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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인스타에 이런거 보내는 계정이 한 두개가 아니니깐... 이런 메시지 보면 

기분도 나쁘고 그냥 하루 기분 잡친거 같고 그래요...(중략) 되게 심한 거도 

그냥 차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F) 

아 일단 이상한 DM이 가장 스트레스죠. 겁나 많이 와요 뭐 고수익 알바다, 

OO알바다 이러면서 걍 피드보고 조금만 잘 생겼다하면 다 보내는 거같은데, 

팔로워 숫자 느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런 게 계속 오더라구요. 뭐 차단해도, 

읽씹(읽고 답장을 하지 않음) 해도 계정 바꿔가면서 계속 오는 느낌? 이런 

거 말고도 너무 연락이 많이 오니깐 이제 귀찮고 저는 그냥 따로 계정 없이 

본계정이 이렇게 성장한 거라 실제로 아는 친구들도 꽤 팔로워 중에 있는데 

걔들이랑 노는 걸 자유롭게 못 올리는 것도 있죠 아무래도 거의 몇천 명?의 

온라인 친구들이 있으니깐 제 사생활을 자유롭게 노출 못 하겠더라구요. (G)

성별에 상관없이 인플루언서들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DM을 종종 

받으며,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

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직접적인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도 있지만 이처럼 팔로워가 늘며 SNS상에서 노출 빈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DM을 보내는 계정을 차단하거나, 스팸처리를 하더라도 수많은 계정을 

통해 이러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체념했다는 대답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조금은 

다른 유형의 고민을 찾을 수 있었다.

저는 지금은 크게 없는 거 같긴 해요. 왜냐면 아직 시작하는 단계니까 사진 

찍는 것도 연습한다 생각하고, (중략) 아 그런 게 좀 힘들어요 배경같은거 

예쁘게 해서 찍어야 되잖아요. 너무 대충 방바닥에 놓고 찍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들 그렇게 찍는데, 저만 그냥 대충 찍으면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잖아

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내가 배경 천이라던가 바닥보를 사야하나? 그런 

고민은 있는거 같아요. 협찬받는 거에 비해 그걸 업로드하기 위해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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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보다 꽤 드는거 같다? (중략) 근데 이게 인스타도 언젠간 없어질꺼 

같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인

스타그램에서 또 언제 다른 걸로 넘어갈지 모르니깐 이게 조금 불안? 한거 

같아요. (A)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초기에 드는 비용이 꽤 있었다. 사람

들의 사진 찍는 실력이 점점 증가하고 사진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인플루

언서들 사이에서도 더 예쁜 구도에서 더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었다. 삼각대, 배경 천, 소품, 조명 등을 활용하여 너도나도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한 경쟁이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 대부분은 

메크로와 메가 인플루언서들과 다르게 제품을 리뷰하는 것에 따른 별도

의 페이(원고료)는 받지 않으며, 받더라도 50,000원 미만으로 그 금액이 

많지 않다. 하지만 이들 모두 유사한 일을 하기에 드는 에너지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공짜로 제품을 협찬받고, 무료체험을 하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부러움

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실상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SNS라는 플랫폼 특성 때문에, 본인들의 사진이 도용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본인의 계정이 노출될수록 그만큼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노출된다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인플루언서들에게 크게 작

용한다. 평범한 SNS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하여 원하는 사람

들과만 친구를 맺고, DM을 선별하여 받을 수 있지만 인플루언서들은 

본인의 활동을 위해 꼭 공개계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플루언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하

지만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두에게 댓글을 

달아주는 행위와 같은 이미지 관리도 스트레스의 일종이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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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램을 통해 어떠한 보호도 받지 않고 있다. 즉 개인 사진이 타계정에 

도용이 되고, 스팸 형식의 성희롱을 동반한 DM이 와도 인스타그램에서

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

의 불안정한 미래도 이들에게는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들을 통하여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그들의 활동을 하며 얻

는 것에 비해 따라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활동을 놀이

와 노동 중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이들의 활동이 놀이인지 노동인지 알아

보기 위해 인터뷰 후반부에 “본인이 생각하는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

루언서의 활동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그들이 현재 자신의 

활동을 놀이로 생각하는지 노동으로 생각하는지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자는 팔로워가 늘면 늘수록 그들의 활동이 점점 

노동의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 막 협찬도 들어오고 하니깐 재밌었죠. 근데 그 순간이 딱 지나고나

서 힘들어졌어요. 제가 한번에 협찬 엄청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부터

는 “이게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으로 가면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A)

재미로 시작한 활동이 점점 일이 되고 있는 거 같긴 해요. 처음에는 그냥 

공짜로 제품 받으니까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팔로워가 늘어나니깐 

협찬 들어오는 제품의 가격대도 올라가고, 가끔 페이를 주는 곳도 있고 그러니

깐 부담이 된다고 할까요? 괜히 더 신경써야 될꺼 같고, 그런건 있죠. 사실 

뭐 당장 인플루언서 활동이 아예 없어도 제가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공짜로 제품을 받던 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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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내 돈주고 화장품 사면 아까울 것 같고, 씀씀이도 좀 커진 것 같고 그런건 

있죠. 이런거 때문에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기가 힘든? 그런 활동이 

됐죠. (C)

팔로워가 많이 늘어서 협찬과 함께 업체에게 돈을 조금씩 받으면서부터 ’내가 

지금 하는 활동이 취미보다 일에 가깝다‘라고 더 느꼈던 거 같아요... 그냥 

뭐 어떤 시점이다 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냥 갑자기? 제가 이걸 오래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F) 

분명히 인스타는 재미를 위해? 사진 올리고 친구들과 놀기 위해 시작한 게 

맞는데 지금은 이걸 마냥 즐기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죠. 솔직히 저는 관종이라 

팔로워 늘면 관심받아서 좋고 주변에서 부러워해서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이에 따른 피곤함이랑 제가 신경써야 될 부분도 느니까 힘들죠. 그리고 저는 

이제 웬만하면 원고료를 받는 편인데, 돈을 받으니깐 업체 측에서도 더 깐깐하

게 신경 쓰고 터치하고 저도 힘이 더 들고 그런거 같아요. (G)

이게 협찬받으면 어느 특정 기간 안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한 안에 

안 가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 계정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협찬을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가려는 날에 제가 다른 일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가야할 때는 (중략) 

이런게 좀 일인 거 같기도 했어요. (E)

이처럼 팔로워 숫자가 증가할수록 이들의 활동은 점차 노동의 성격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늘어나는 팔로워 숫자만큼 영향력이 증가하고, 

받는 보상과 협찬제품의 가격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감이 

증가하며 인플루언서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협찬을 받은 후에는 개인 사정이 생기거나 일정이 있어도 그곳

에 약속한 날에 맞춰서 가야 하는 부분에서 노동으로써 인식하는 응답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놀이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의 활동은 놀이인가, 노동인가? 

87

었다. 인터뷰이들은 본인들의 활동에 포함된 놀이의 특성도 함께 이야기

했다.

저희는(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일단 이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그냥 일반 인스타 이용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협찬 받는 게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게 막 팔로워가 엄청 많은 인플루언서들

처럼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건 아니니까요? 그들보다 자유성은 더 있죠? 

(B)

중3? 고1?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막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인스타 스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팔로워 많다고 인정받는 느낌?도 있어서 

좋긴 했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자존감도 올라가는거 같고... (F)

보통 카페에서 협찬을 해주면 두 세명이서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주거든요? 

음료랑 디저트랑 이것저것, 그러면 그냥 친한 친구들 데려가서 같이 먹고 

리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쨌든 저 덕분에 공짜로 먹은 거니까 

고맙다고 하고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게 기분이 좋아요(웃음). (D)

이와 같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활동을 놀이인지 노동인지 명확하

게 정의하기에는 아직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활동 내에서 놀이와 노동의 성격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에게 둘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연구자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인플루언서를 막 시작하여 팔로워

가 천명 대 일 때보다 2,000명, 4,000명 이상으로 증가할수록 놀이보다

는 노동이라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인플루언서 활동을 막 시작

한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오래 하여 팔로워 숫자가 비교적 많은 인터뷰이

들에게서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활동이 결코, 

취미와 놀이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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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MZ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이 놀이인지 노동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현재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7명의 인플

루언서들을 1대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이용

하여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한 

이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활동이 놀이와 

노동 중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은 분명히 노동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퀴클리흐(Kücklich, 2005)는 놀이(play)와 노동(labor)

의 조합어로 놀동(playbor)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

이 제작사 직원은 아니지만, 게임을 즐기며 게임 산업의 상업성을 확대하

고 피드백을 주는 자유 노동(무임 노동)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용어이다. 

강신규와 이준형(2019)은 이러한 놀동 개념을 바탕으로 프로듀스48 팬

덤의 활동을 분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팬덤 활동에는 유희와 

노동이 섞여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활동이 놀이다, 혹은 노동이다. 라고 단정 지어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쓰며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만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노동의 

개념이 반드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플루언서 각각의 성향에 

따라,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인터뷰이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본인들의 활동을 온전히 취미로 생각하며 즐기고 있지

는 않았다. 인터뷰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피드를 관리하고 팔로워를 유지

하기 위해 스스로 부담감을 안고 노력하고 있던 부분들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인플루언서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피드를 관리할수록 팔로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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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며 이에 따른 협찬도 커지는 것을 통해 투자하는 시간 및 노력과 함께 

보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노동

의 성격이 활동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둘째로,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 내에서도 팔로워 숫자와 

영향력에 따라 활동을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했다. 우선 팔로워가 

상대적으로 적은 2,000명대 미만의 인플루언서들은 4,000명대 이상의 

인플루언서들보다 활동에 대해 노동보다는 놀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팔로워 4,000명대 이상의 인플루언서들도 팔로워 

숫자가 늘어나며 협찬받는 제품의 가격대와 보수로 받는 페이가 올라가

며 책임감과 동시에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더해 

4,000명대 이상의 인플루언서들은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기에 

팔로워들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계정을 더 힘써서 관리함을 볼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보다 팔로워 숫자가 많은 

팔로워 10,000명 이상인 메크로 ․메가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이 놀이와 

노동 중 어느 곳에 더 가까운지 예측해볼 수 있었다. 더불어 팔로워 수가 

많을수록 이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책임감도 뒤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셋째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불순한 의도 혹은 스팸성 

DM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앞서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던 것처럼 팔로워가 1,000명이 넘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어 인스

타그램 내에서 본인 계정과 사진의 노출 빈도가 올라가며 동시에 DM으

로 스팸성 메시지 혹은 이성으로부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메시지를 많이 받게 된다고 했다. 메시지를 받은 계정을 차단하여도, 

또 다른 계정으로 보내오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러한 것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도 무분별하게 행해

지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측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책임과 대책을 내놓

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플루언서들은 활동을 하며 본인 계정을 



사회통합연구 제3권 2호

90

관리하거나 협찬제품을 리뷰하며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스팸성과 성

희롱이 포함된 메시지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히 크다고 이야

기했다.

이러한 결론에 뒤이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정된 연구 예산과 기간으로 인해 연구를 진행한 인터뷰이가 7명

으로 많지 않았고, 성비가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를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에 관한 연구로 일반화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눈덩이 표집을 

사용한 관계로 대부분 뷰티와 맛집 분야를 주로 하는 인플루언서들이었

다. 그러나 협찬을 받고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활동하는 

분야는 이 외에도 운동, 음악, 그림, 전자제품, 육아용품, 자동차, 공연 

예술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여 추후 연구에서 이 분야들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포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팔로워가 1,000명 이상 10,000명 미만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이들보다 팔로워 숫자가 많아 영향력이 더 큰 메크로

․메가 인플루언서들과의 비교 연구를 했다면 더 양질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인플루언서만이 아닌 이들에게 협찬용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 혹은 광고주들을 함께 분석하여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인플루언서의 활동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을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의를 가지

고 제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이용하여 놀이인지 

노동인지 분석하였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었지만, 아직 그들의 활동에 관해 분석한 연구는 없었기에, 이는 향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활동에 관한 연구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영향력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파워도 SNS 기업의 성장과 함께 더 강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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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손동진 ․김혜경, 2017). 사회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 증가와 

함께 이들 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활동에 

노동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와 같은 무임 노동자 혹은 창의 노동자 관련된 노동법과 정책 연구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인스타그램 

외 타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에 관한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활동에 관한 연구는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타 

SNS 관련해서도 크게 진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인플루언서에 관한 연구에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각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더욱 

개선되고 나아진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피드 관리, 댓글, 팔로워 유지, 제품 

및 장소 리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힘을 쏟고 에너지를 쓴다. 이 중에는 

무임과 창의 노동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성희롱, 

스팸, 불순한 의도의 메시지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문제

를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 관련 연구가 

확장되고 지속되어, 이러한 부분에 꾸준히 시사점과 문제점을 제시하여 

건전하고 통합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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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nstagram Influencers’ Activity Play, or Labor? 
Focusing on Instagram Micro-Influencers

Keun Won Choi,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the activities of Instagram micro-influencers, who 

are currently very influential among the MZ generation, in their 20s and 30s, 

are play or work. Accordingly, a one-on-one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seven influencers who are currently active as Instagram 

micro-influencers. In addition, we also looked at what kind of efforts they are 

making to continue their micro-influencer activities and what kind of stress they 

are experiencing while doing micro-influencer activities. From this, three 

conclusions were drawn as follows. First, the activities of micro-influencers 

clearly include the nature of labor. Second, even within Instagram micro- 

influencer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recognition and effort to maintain 

according to the number of followers and influence. Finally, thirdly, micro- 

influencers are under stress due to bad intentions or spammy DM. In other words, 

the activities of micro-influencers are closer to labor than play, and it was found 

that they are under considerable stress.

Keywords: Instagram, Micro-Influencer, Platform Labor


